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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밀봉제(Cap Seal) 사용 폐지 계획 
방콕사무소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  태국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용기 밀봉제(Cap Seal)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  Cap Seal은 플라스틱 용기 뚜껑의 밀봉제로서 폴리염화비닐인 PVC

를 주원료로 하는데, 환경오염관리부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매년 약 44억 병의 생수가 생산되고 이중 60% 정도가 뚜껑에 Cap 

Seal이 씌워져 있다고 한다. 

･  이는 물의 위생이나 청결상태와는 관련 없이, 단지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한해 520톤이라는 

많은 양이 쓰레기로 배출되며, 비닐처럼 매우 얇아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진다. 즉, 

불필요한 용도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  태국 생수 제조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의 환경보호 대책

･  태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태국 남서부 

타이만 일대에서 1km에 달하는 해상 ‘쓰레기섬’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환경 관련 이슈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애플・코카콜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 역시 이에 동참해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식품 기업 역시 

태국의 이러한 규제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대응하고, 사후 이슈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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